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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이동권 빈틈없이 보장...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

- 1. 21.~2. 4. 신규 3개 항로 모집, 인건비･유류비 등 소외도서 항로 운영 비용 지원

해양수산부는 1월 21일(수)부터 2월 4일(수)까지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추가 지원 대상(3개 항로) 지자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이나 도선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

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지자체가 행정선 등을 투입하여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선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 15개 항로 및 18개 소외도서*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 3개 항로를 추가 선정하여 총 18개 항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 (전남 10) 여수시 소두라도‧소횡간도, 추도, 완도군 다랑도, 초완도‧넙도, 신안군 효지도, 

초란도, 사치도, 고흥군 수락도 (경남 3) 통영시 오곡도, 초도, 고성군 자란도 (인천 2) 

강화군 말도, 서구 세어도 (충남 1) 태안군 외도 (제주 2) 제주시 횡간도‧추포도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모기간 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

하여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는 사업

타당성과 계획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 항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소외도서에도 정기적으로 선박을

운항하여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섬을 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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